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▹ 이병철 시인은 알록달록 자기 색깔을 뽐내는 물고기처럼 우리에게도 

울긋불긋한 색깔들이 많다고 말합니다. 나를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

색일까요? 그 이유를 함께 말해 볼까요?

▹ 「물고기가 부러워」(18쪽)라는 시에서 시인은 강과 바다를 자유롭게 헤

엄치는 물고기가 부럽다고 말합니다. 동물이나 사물이 부러웠던 적 

있나요? 왜 부러웠나요?

▹ 「물고기 별명」(22쪽)처럼 선생님이나 친구들, 부모님의 별명을 지어 봅시다.

▹ 「네버랜드」(35쪽)에서는 머리 아픈 것들을 피해 댄스 스튜디오로 피난

했다고 말합니다. 나는 달아나고 싶을 때 무엇을 하나요?

▹ 「어른이 된다는 것」(48쪽)처럼 예전에는 소중하고 재미있었는데 이제

는 잊힌 추억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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▹ 이 책에서 인상적인 시구절을 넣어 그림(또는 만화)으로 표현해 볼까요.

▹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인가요? 그 친구와 같이 읽고 싶은 시는 무엇

인가요?

▹ 이병철 시인은 「만이천 원짜리 결석」(82쪽)에서 결석하고 낚시를 했던 

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. 나도 결석을 해 본 적 있나요? 결석을 하

고 무엇을 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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